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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흥래  작성일20 23-0 3-19  12:0 4:16

동백꽃 낙화하고 큰가마에 불이 들어가고,  장차 큰 장사꾼이 되어 배고픈 이들을 돕겠다는 궁복.... 

드디어 그가 장보고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가 봄바람처럼 따사롭습니다.

위승환  작성일20 23-0 3-19  0 8:0 6 :0 7

절정으로 치닫는 봄날,  궁복이 보고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4회를 단숨에 읽었다.

지도자로서 넉넉한 인품을 지닌 정 족장은 한 번쯤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이다.

보고는 재물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기에 사람을 보는 정 족장의 혜안을 다시 생각해 본다.

4회를 읽고 정수사에도 꼭 한 번 가보고 싶어졌다.

이혜림  작성일20 23-0 3-18 14:27:20

내마음에도 얼른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

김두환  작성일20 23-0 3-18 12:18:0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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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두환  작성일20 23-0 3-18 12:18:0 8

큰장사꾼이 되어 인근에 배고픈 양민들을 챙기고자한 어여쁜 마음이 읽혀집니다 

이름도 재물을 지킨다는 "보고"라는 이름이 생기도 ~~ 

앞으로 보고와 정족장 그리고 정년이와의 얽혀지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기대됩니다

김걸  작성일20 23-0 3-17 0 7:0 8:45

남도에 봄이 찾아 왔습니다

산수유꽃 생강꽃 홍매화 청매화 동백꽃 그리고 수 많은 작고 귀여움이 있는 꽃들도 지찬입니다.

아름다운 #남도답사1번지 강진입니다

그리고 아름다운 사찰 정수사를 만났습니다.

나홀로 청년 궁복이 큰 꿈을 품고 있더니 청해(깨끗한 바다)를 위하여 이름도 장보고로 지었습니다.

선생님 좋은 날 되십시오

% % % % % %  정 수 사 % % % % % %

강진군 대구면

사당리에서 동북쪽으로 3㎞ 정도 들어가면 운곡마을이 있고 그 뒤 천태산 계곡에 정수사가 있다. 정수사에서 전해 오는 사적기에 따르면 애장왕 1년(80 0 )에 도선국사

가 창건했다고 전해지지만 도선은 흥덕왕 2년(827)에 태어났으므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. 절 이름은 처음에 쌍계사였다가 조선 현종 6 년(16 6 5)에 정수사로 바뀌

었다고 한다. 위치로 보아 고려청자 가마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,  아쉽게도 고려 시대의 사적은 전해지지 않는다.

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유재란 때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앞뒤로 네 차례에 걸쳐 중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. 정조 때는 고금도에 있는 관왕묘(관우를 모신 묘당)를 관

리하는 절로 지정되었고 그 대가로 승려들이 모든 잡역을 면제받았다. 그 이래 절의 재정이 넉넉해져서 22개나 되는 암자를 거느리는 큰 절이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

서 점차 퇴락했다.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전쟁 때 불에 탄 후 복구된 모습이다.

지금 정수사는 대웅전(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6 1호)과 나한전,  요사채만이 나란히 있는 작은 절이지만 그 앞에 여러 단의 석축이 남아 있어서 예전의 규모를 짐작하

게 한다. 이 절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에 다포식 건물인데 소박하지만 짜임새가 있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 정수사 (답사여행의 길잡이 5 - 전남,  초판 19 9 5.,  23쇄 20 10 .,  한국문화유산답사회,  김효형,  신미원,  김성철,  유홍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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